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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 지역 사탕무, 단수수의 작물 생산성 및 품질 평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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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잔흥청,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

[서론]

논 유휴 농경지의 타작물 전환을 위한 작목 발굴 및 설탕원료 작물 수입 대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부지역인 수원에서 당 대체 

작물인 사탕무와 단수수 재배 시험을 실시하고 국내 적응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여 국내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당대체 작물로 사탕무(Sugar beet, Beta vulgaris var. Saccharifera)와 단수수(Sweet sorghum, Sorghum bicolor)을 시험재료

로 이용하였으며, 사탕무와 단수수는 5월 4일에 파종하였다. 사탕무는 재식거리를 흑색멀칭 후 40×40㎝로 하였으며 1주 2본

으로 직파하였다. 시비량은 N-P2O5-K2O을 10a 당 각각 20-15-25㎏으로 하였으며 추비는 기비량의 30%을 3회 분시하였다. 

시험 조사항목은 초장, 엽수, 근장, 근경, 중량, 당도 등 생육 및 수량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. 단수수는 흑색멀칭 후 60x 20cm 

1주 2본으로 직파였으며 시비량은 N-P2O5-K2O을 10a 당 각각 12-8-12㎏로 시용하였다. 시험 조사항목은 출수기, 간장, 수장, 

병해충, 수량, 당도 등 생육 및 수량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사탕무 품종은 터키에서 생산된 수입품종을 사용하였으며, 하고 현상은 밭보다는 논에서 일찍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심하게 

나타났다. 병충해 발생정도는 밭이나 논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일반적으로 9월말~10월에 수확하여야 당도가 

높다고 하였으나 7월부터 뿌리썩음병이 발생하여, 8월초에 수확하여 당도를 측정하였다. 당도의 경우 밭(11.1Brix)보다는 논

(13.7Brix)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. 생육상황 및 생체조사항목(생체중, 근중 등)은 논재배에 비하여 밭재배가 우수하였다. 

단수수는 수원지역 논과 밭재배에서 출수기는 단수수는 파종 후 82일(논, 7월 24일), 81일(밭, 7월 23일)로 밭에서 출수가 빠른

경향을 나타내었다. 간장은 밭재배보다는 논재배에서 컸지만, 수장은 밭에서 더 컸으며, 절수는 밭이 논에 비하여 많았다. 수

확 후 식물체 줄기을 위에서부터 상, 중, 하로 구분하여 당도을 측정한 결과, 논과 밭 모두 줄기 중간부분에서 당도가 가장 높았

고, 줄기 하단 부분이 당도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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